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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6․25전쟁 개전일 오전 11시경, 급변하는 전방의 전황에 촉각을 곤두세

우고 있던 육군본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수도방위에 필요한 병력

으로 육군사관학교 교도대와 생도대, 육군보병학교 교도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연대를 편성하였다.1)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정부 정면의 국군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전쟁사 부교수

** 이 논문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의 2011년도(11-특화-02) 연구활동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38도선 초기전투』, 1985,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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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사단과 문산 전방의 제1사단 정면의 전황이 악화되었으나 대전, 광주 

등 후방에서 올라오고 있던 증원부대의 도착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서울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전방으로 보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13시경에 육사 교도대대와 보병학교 교도대대를 

제1사단에 배속하고, 육사 교장에게 생도대대를 이끌고 포천 후방의 서

파~퇴계원 축선을 방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2)

육군본부의 작전명령 제90호에 의해 육사 생도대대는 전투편성을 마치

고 16시경 학교를 출발하여 약 12km 정도 떨어진 포천군과 양주군의 

경계에 위치한 부평리(富坪里)로 출동하였다. 전쟁 전에 수립된 육군본부

의 방어계획에는 포천 정면의 제7사단 방어선이 뚫릴 경우 후방의 서

파~퇴계원 축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유사시 

서울 방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동북부 관문이었으나, 이 지역에 투

입할 수 있는 가용병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3) 바로 그곳에 임관을 

20여일 앞둔 육사 생도 1기와 입교한 지 불과 2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생도 2기 약 530여 명으로 구성된 생도대대가 출동하였고, 이들에게 전

투임무가 부여되었다.4) 그 임무는 포천을 점령한 후 서울의 동북쪽에서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주력부대를 최대한 저지하는 것이었다.

탄약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방어진지를 편성하며 적을 기

다리던 사관생도들의 머리 위에 적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다음

날 오전 10시경이었다. 그리고 오후 4시경에는 대규모 적 병력에 의한 

정면 공격이 개시되었고, 이후 치열한 백병전이 이어졌다. 생도대대는 

이날 부평리 전투에서 적의 진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데 성공하였으나,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 제2권: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005, 

386~387쪽.

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00쪽.

4) 1949년 5월 7일 모집 공고에는 “제1기 육군사관학교 생도 모집”이라고 되어 있으며, 교육 

기간 중는 “생도 1기”로 호칭하였으나, 임관 이후에는 육사 10기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1950년 6월 1일 입교한 “생도 2기”는 6․25전쟁으로 인해서 육사를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

에 이들에 대한 호칭은 여전히 “생도 2기”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육사 10기는 

“생도 1기”로, “생도 2기”는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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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손실이 많았고 탄약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태릉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불암산과 육사 교정의 92고지를 연하는 구릉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

한 생도대대는 6월 27일 밤과 6월 28일 새벽에 또다시 치열한 전투를 치

렀고, 여기에서도 많은 생도들이 죽고 다쳤다. 한강교가 폭파되고 서울

이 적에게 함락되는 줄도 모르고 적과 맞서 싸우던 생도들은 6월 28일 

날이 밝아서야 모교를 떠나 적진을 헤치고 한강방면으로 철수하였다. 한

편 계속되는 후퇴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적진에 남아서 계속 싸우기를 결

심한 생도들도 있었다.

한강방어선이 형성된 이후에도 생도대대의 전투임무는 계속되었다. 서

울 실함과 초전에서의 패전으로 인해 어수선하던 한강에 국군의 급편 방

어선이 형성되는데 기여하던 생도대대는 7월 3일에는 한강을 도하한 적 

선두부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판교 인근의 금곡리에 배치되었다. 약 6

시간동안 지속된 마지막 전투에서 생도대대는 적의 진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전차를 앞세운 적의 공격에 맞서느라 인명

손실이 심각했다. 금곡리 전투가 끝난 이후 생도대대는 상부의 명령에 

의해 평택을 거쳐 7월 6일에 육군본부가 임시로 자리 잡은 대전으로 이

동하였다. 개전 이후 약 10여일간 치러진 수차례의 전투에서 사관생도 

20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다.5) 이 글은 1950년 6월 25일부

터 약 10여일 동안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전투원의 신분으로 전선에 뛰

어들어 치렀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전쟁사에서는 장교가 아닌 사관생도나 장교 후보생이 전투에 참전한 

경우를 간혹 발견할 수 있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4년 5월에 

남부연합군은 버지니아주립사관학교(the Virginia Military Institute)

의 생도 257명을 뉴 마켓(New Market)이라는 곳에 출동시켜 정규군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대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점차 전세가 어려워지자 남

군 지휘부는 생도들을 전투에 참전시켰고, 이 과정에서 6명의 생도가 

5)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전공 동문 활동을 중심으로>, 1997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구보고서, 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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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하였다.6) 같은 해 12월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립사관학교(the 

South Carolina Military Academy)의 생도 334명도 전투에 참전하

여 다수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7)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의 프랑스 

침공 시 프랑스 육군기병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장교 후보생들이 실

전에 투입되었으나, 대부분 포로로 잡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외에

도 미국과 멕시코 전쟁에서도 멕시코군이 사관생도들을 전선에 투입한 

사례가 있었다.8) 하지만 사관생도나 장교 후보생을 전선에 투입하는 것

에 대해서는 비난이 있었는데,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관 이

전의 교육생을 전선에 투입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군은 본토에 대한 미군의 상륙작전이 임박한 상

황에서도 사관생도와 장교 후보생을 전선에 내보내지 않았다.9)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들을 전선에 보내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더 나아가 장차 국가의 간성으로 성장할 인재들을 소중하게 생

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위험에 처했던 6․25전쟁 초기 10여일간 육사 생도들이 

전투원 신분으로 전선에 투입되어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는 사실은 지난 

60여년 동안 우리 사회와 군대의 제한된 공간에서만 공유되었다. 특히 

196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언론과 사회, 심지어 군대에서도 이들에 

대한 기록을 찾기 어려웠다. 전쟁이 남긴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전쟁 

중에 발생했던 아픈 기억을 다시 되돌리기 어려웠던 것은 이해할 만한 

6) Susan P. Beller, Cadets at War: The True Story of Teenage Heroism at the 

Battle of New Market(New York: iUniverse, 2000); John G. Hundley, “The 

Cadets at New Market”, Richmond Then and Now, March 6, 2013, 

(http://www.richmondthenandnow.com/Newspaper-Articles/Battle-of-New-Market. 

html) (검색일: 2013.4.20.)

7) William H. Buckley, The Citadel and the South Carolina Corps of Cadets 

(New York: Arcadia Publishing, 2004), p.23.

8) Karl J. Bauer, The Mexican War, 1846~1848(New York: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74); “Mural of Cadet Jumping”(http://www.usmcmuseum.org/Museum_ 

LoreCorps.asp)(검색일: 2013.4.20.) 

9) 장창국,『육사졸업생』, 서울: 중앙일보사, 1984, 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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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지만, 참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조사에 관심을 기울이던 시

기에도 사관생도 신분으로 전선에 투입되었던 이들에 대한 관심은 제한

되었다. 더구나 1951년 10월부터 4년제 정규 교육과정을 도입한 ‘새로운 

육군사관학교’가 출범하여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어려

웠던 시기에 조국을 지키다가 죽어간 생도들에 대한 기억은 좀처럼 기록

으로 자리 잡기 힘들었다. 

그러던 중 1968년에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출간한『한국전쟁사』 

제2권은 광범위한 자료 수집, 참전자들에 대한 구술 등 포괄적 사료조사

를 통해서 점차 잊혀져가고 있던 생도 참전전투의 기억을 역사적 사실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첫 번째 시도였다.10) 그리고 1978년에는 남상선

에 의해『불멸탑의 증언: 육사생도대 실전기』이 출판됨에 따라 육사 생

도들의 참전 사실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냈다.11) 이 책의 저자는 직접 전

투에 참가했던 생도 1기 출신인데, 책의 내용 대부분이 동료들과 관련자

의 구술에 근거했다는 한계는 있으나, 이 책의 출판은 생도 참전전투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실체가 분명한 ‘기록’으로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국방부와 육군에서 발간한 6․25전쟁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에 생도 참전전투가 포함되었고, 생도들의 모교인 육

군사관학교는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6․25전쟁 발발 이후 약 10일 간 전선에 투입된 육군사관학교 생도 1기

와 2기의 사례를 분석할 이 글은 먼저 생도 1기와 2기의 참전 경위와 과

정, 결과를 정리하고, 소수의 생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여 활동한 불

암산 유격대의 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지난 60여년 동안 생도 참

전전투에 대한 ‘기억’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기록’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마지막에서는 생도 참전전투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과 현

대적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1968, 142~145쪽.

11) 남상선,『불멸탑의 증언: 육사생도대 실전기』,서울: 육법사, 1978.



134 軍史 第87號(2013.6)

2.건군 초기 육군사관학교와 생도 1,2기

육군사관학교는 창군과 건군 초기부터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육군의 

유일한 장교 양성기관이었다. 육군사관학교가 군 교육기관으로서 처음 

활동을 시작한 때는 1946년 5월 1일이며, 이때 붙여진 공식 명칭은 남

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國防警備士官學校)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1946년 1월 14일에 창설된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모체로 삼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육군사관학교의 전신(前身)은 군사영어학교(軍事英語學校)까

지 소급할 수 있다.12) 군사영어학교는 1945년 12월 5일 서울시 서대문

구 냉천동의 감리신학교 자리에서 문을 열었는데, 장차 조직될 국방경비

대를 주도할 장교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 군정이 운영했던 곳이

다. 미 군정은 뱀부계획(the Bamboo Plan)에 기초해 남조선 국방경비

대를 신속하게 확장하려 하였으나, 당시 남한에는 자격을 갖춘 간부요원

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하여 소수의 군 경력자를 위주

로 교육하던 군사영어학교를 해체하고, 태릉에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

를 새롭게 설립하여 경비대 확장에 필요한 간부 양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13)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46년 5월 초부터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가 

태릉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학교의 개교 당시 첫 학생은 군사영어

학교에서 임관하지 못한 60명과 경비대의 각 연대에서 2~3명씩 선발된 

병사 28명 등 모두 88명이며, 이들이 육사 제1기이다. 미 군정은 이 학교

를 Korean Constabulary Training Center(조선경비대 훈련소)라고 

호칭하였으나, 한국인들은 ‘경비사관학교’라고 불렀다. 그리고 1946년 6월 

15일 발령된 군정명령 제86호에 의해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조선경비대로 

12) 군사영어학교의 영어 명칭은 the Military Language School이며 ‘군사언어학교’로 

번역할 수 있으나, 개교 당시부터 한국인들은 ‘군사영어학교’로 불렀다. 한용원,『창군』, 

서울: 박영사, 1984, 72쪽.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건군사』, 2002, 134~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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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됨에 따라 학교의 명칭도 ‘조선경비사관학교’로 변경되었다. 경비대

의 주축인 장교들을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조선

경비사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5일에 육군사관

학교(陸軍士官學校)로 개칭되었다.14)

이후 경비대에 필요한 초급 및 중급간부를 양성하는 2년 4개월 동안 

조선경비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했다. 이 기간 중 배출한 인원은 

1기부터 7기까지 약 2,100여 명인데, 이 시기에 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한 

사관후보생들은 과거에 군사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현역 가운데서 선발되

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기간은 약 2~3개월 정도로 짧았으며, 매 

기수마다 교육과정과 내용도 달랐다. 5기와 7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민간

인을 대상으로 사관후보생을 선발하였는데, 다른 기수에 비해서 기간이 

늘어난 약 6개월 정도였다. 한편 7기와 8기에 한해 특별반 제도를 운영

했는데, 이 제도는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해외 군사 경력자들을 입교시

켜 단기간의 교육 후 임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과정은 교육 

기간이 짧았다.15)

육군사관학교로 명칭을 바꾼 이후 장교 양성교육에 몇 가지 변화가 시

작되었다. 우선 체계적인 장교 교육을 위해 그 이전에 비해 교육기간이 

늘어났는데, 8기는 22주, 9기는 23주의 교육을 받고 임관했다. 또한 교

육 내용도 점차 보완되어 기존의 제식훈련, 기본전술훈련, 화기훈련 외

에 국사, 영어 등 일반학의 비중이 늘어났다.16)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

화의 계기는 10기를 선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교

육과정 4년제 정규장교 육성안이었다. 이 주장은 당시의 장교육성체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육군본부에서 제기하였다. 장기적인 관점

에서 볼 때 장차 육군을 이끌어갈 미래의 군사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14) 육사 30년사 편찬위원회,『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30년사』, 서울: 육군사관학교, 1977, 

68쪽. 이하에서는 ‘육군사관학교,『30년사』’로 약기함.

15) 육군사관학교,『30년사』, 68~696쪽;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5~9쪽.

16) 육사 50년사 편찬위원회,『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서울: 육군사관학교, 1996, 

55~106쪽. 이하에서는 ‘육군사관학교,『50년사』’로 약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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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실무와 더불어 일반학적인 소양을 갖춘 초급장교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4년제 교과과정을 담당

할 교수진의 부족, 교육시설의 불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또한 육군의 장교 양성계획에 공백이 생김으로써 군 인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4년제 정규장교 육성안은 실현되지 

못했다.17)

결국 9기와 동시에 모집하기로 한 10기의 모집공고에 따르면 교육과정

은 총 2년이었으며, 지원자격을 고급 중등학교 졸업자 내지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으로 구성된 1차 시험

과 인물고사와 구술시험이 포함된 2차 시험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사관생도를 선발하였다.18) 그 결과 약 1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약 

338명이 입교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교육기간은 1년으로 단축되고 말았

다. 육사가 장기간 동안 장교를 육성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신설하기로 

계획된 갑종 간부후보생 과정이 지연되었고, 육사 내에 2년제 과정의 교육

을 담당할 교수진과 교육시설이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육사 10기, 

즉 생도 1기의 경우 기존에 육사에서 배출한 다른 졸업생에 비해 교육기

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과과정도 짜임새가 있었다. 군사훈련에서는 제식

훈련과 화기조작 등 기초 훈련뿐만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전

술훈련이 추가되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일반학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국어, 

국사, 수학, 심리학 등의 과목이 추가되었다. 엄격한 내무생활도 시작되

어 생도들은 이를 통해서 군대의 규정과 법규를 체질화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이처럼 이전 졸업생에 비해서 수준 높고 치밀한 군사학, 일반학, 

내무생활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중에 탈락하는 인원이 적지 않아서, 임관

을 약 3주 앞둔 1950년 6월 25일 현재 생도 1기의 총원은 262명이었

다.19)

17) 육군사관학교,『50년사』, 106~113쪽.

18) 동아일보, 1949년 5월 7일자.

19) 육군사관학교,『30년사』, 117~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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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도 1기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습득한 육군본부와 

육군사관학교는 생도 1기때 실시하지 못한 4년제 교육에 대한 열망을 생

도 2기에 대해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11월 26일 주요 

일간지에 실린 생도 2기에 대한 모집 공고에 의하면 교육기간은 4년제로 

명시되었으며, 지원 자격과 시험은 대체로 생도 1기와 비슷했다.20) 이후 

1950년 5월 29일에 약 10 대 1의 경쟁을 통해 449명의 합격자를 발표

하였고, 이들이 6월 1일에 가입교하였다. 하지만 가입교 직후 실시된 소

양시험에서 115명이 탈락하고, 334명만 정식 입교하였다. 그리고 이들

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약 20여일 동안 제식훈련, 사격술 예

비훈련, 영점 조준사격 등을 마쳤고, 개전 당일인 6월 25일에는 소총 자

격사격을 앞두고 있었다.21)

3.사관생도 참전전투

1950년 6월 25일에 개시된 북한군의 전면공격은 국군의 허를 찌르는 

기습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습 효과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

었다. 그중에서도 북한군의 제1군단이 2개의 전차여단을 앞세우고 밀고 

내려온 서부전선의 상황이 결정적이었다. 국군 1사단과 7사단은 적을 막

기에는 속수무책이었으며, 전선이 붕괴된 상황에서 후방에서 출동한 2, 

5사단의 증원은 북한군을 지연하거나 전세를 역전시키기에 역부족이었

다. 개전초기에 서부전선에 몰아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군본부

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육사에 출동명령

이 하달되었다. 가장 먼저 교도대대가 전투편성을 완료하고, 6월 25일 

오후에 문산 방면으로 출동하였다. 한편 개전 당시 포천지역을 방어 

20) 동아일보, 1949년 11월 10일자.

21) 육군사관학교,『30년사』, 121~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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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던 국군 제7사단은 분전하였으나 북한군 제3사단의 진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포천 정면에 대한 방어책 마

련에 몰두하였다. 우선 수도경비사령부 제3연대를 포천에 투입하였으나, 

이 부대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포천이 적에게 함락되었다. 결국 의

정부 정면에 대한 위기와 더불어, 포천이 점령당함에 따라 수도 서울의 

북동쪽이 적에게 노출되고 만 것이다.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외곽 방어선 구축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육군본

부는 육사 생도대대를 전선으로 투입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전방의 

위급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가용병력을 검토하던 채병덕 육군총참모

장이 직접 육사 생도대대를 포천과 퇴계원 방향으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때 육군본부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은 과거 태평양전쟁 말기에 

패전을 눈앞에 둔 일본이 사관생도들을 전장에 내보내지 않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 명령을 재고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채병덕 장군은 자신의 

명령을 철회하지 않았다.22) 이처럼 사관생도에 대한 전선 투입 결정은 

육군본부 수뇌부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으며, 곧바로 육군본부 명령 제90

호로 정식 하달되었다.

북한군의 전면공격이 개시되기 전날인 6월 24일, 육사 생도 1기들은 

7월 14일로 계획된 졸업과 임관에 앞서 치러질 최종 훈련을 위한 준비에 

분주했다. 생도들은 일요일 오후까지 허용된 외출과 외박을 이용해서 6월 

말에 예정된 전술행군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거나 체력을 보강하려 하

였다. 그에 따라 개전 전날 생도대에는 당직근무생도를 포함한 소수의 

생도 1기만 남아 있었고, 입교한 지 3주에 불과한 생도 2기는 전원 일요

일에 예정된 소총 사격훈련을 앞두고 있었다.23) 하지만 일요일 새벽에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사관학교는 즉시 전시상태로 전환되었다. 외박 중

이던 생도 1기들은 비상소집에 의해 즉시 귀영했다. 비상소집을 직접 전달

받지 못한 생도도 많았으나, 이들은 방송으로부터 북한의 전면 남침소식을 

22) 장창국,『육사졸업생』, 333쪽.

23) 남상선,『불멸탑의 증언』, 6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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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자마자 바로 학교로 복귀했다.24)  

사관생도들을 전선에 투입하라는 명령이 육사에 도착한 것은 개전 당

일 13시 경이었다. 문서로 하달된 명령은 “육군사관학교장은 육사 생도

들로 구성된 전투대대를 편성하여 포천 방면으로 출동하고, 부평리(현 내

촌면) 일대의 377고지와 330고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 명령서에는 육사 교장에게 서울지역 

전투경찰로 구성된 경찰대대를 배속받아 함께 운용하라는 내용도 포함되

어 있었다.25)

교육 중인 사관생도를 전선에 투입하라는 납득하기 힘든 명령이지만, 

학교장 이준식 준장은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먼저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조직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생

도 1기생 262명과 2기생 277명을 주축으로 생도 전투대대를 편성하였

다.26) 그는 또한 생도대대를 지휘할 지휘관으로 학교본부와 생도대에서 

근무하는 장교들을 선발하였다. 이때 편성된 생도 전투대대는 다음과 같

다. 먼저 대대장과 부대대장은 조암 중령과 손관도 소령이 맡았고, 송인

률 대위, 박응규 소령, 이원엽 대위, 박정서 대위가 각각 1, 2, 3중대장

과 중화기 중대장을 맡았다. 지휘관 편성에 이어 생도들을 편성하였는데, 

이때 고려한 것은 1년 동안 교육을 마친 1기생들에게 지휘자 역할을 부

여하고, 가입교 훈련을 받고 있던 2기생들은 소총수로 배치하였다. 그 

결과 1기생에게는 소대장, 분대장, 부분대장, 반장 또는 자동소총 사수 

등의 직책이 부여되었고, 2기생은 분대원과 연락병으로 편성되었다.27)

포천 방면에서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투입될 생도대대에게 

지급된 무기와 장비는 보잘것없었다. 가용한 공용화기는 교육용 박격포, 

24) 육군사관학교,『50년사』, 114~115쪽.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2권, 2005, 386~387쪽.

26)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3~24쪽. 생도 2기생의 경우 총 334명이 가입교

하였으나,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잔류하는 소수의 인원과 육군본부의 요청에 

의해서 용산역에 파견될 일부 인원을 제외한 277명만 생도 전투대대에 포함되었다. 육군

사관학교,『50년사』, 114~115쪽.

27) 육군사관학교,『50년사』, 114~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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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총, 자동소총 정도가 고작이었으며, 이 화기들의 포탄과 탄약이 

턱없이 부족했다. 중화기 중대에 지급된 81밀리와 60밀리 박격포 포탄

은 고작 50여발뿐이었다. 생도들에게는 개인화기가 지급되었는데, 용산

역에 파견될 생도들에게는 일본군이 사용하던 99식 소총이나 카빈 소총

이 지급되고, 포천방면으로 출동하는 생도들에게는 미군이 남기고 간 

M1소총이 지급되었다. 실탄은 M1 소총의 경우 개인당 56발 정도가 지

급되었다.28)

위급한 전선을 향한 생도들의 출동은 신속했다. 오후 3시경에 편성을 

마친 생도대대는 징발된 트럭을 타고 학교를 출발하여 퇴계원과 광릉입

구를 거쳐 20시경에 부평리에 도착했다. 생도대대가 도착한 부평리는 포

천에서 서울방향으로 내려오는 326번 도로(現 325번 도로)와 현리 방면

에서 남쪽으로 연결된 391번 도로(現 47번 도로)가 교차되어 “Y자형” 

도로를 이루는 곳이며, 경기도 양주군과 포천군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포

천군 내촌면 팔야리였다. 이곳에 하차한 생도대대는 주변에서 지형을 감

제하기에 가장 높은 고지인 도로 서쪽의 372고지에 배치되었는데, 도로 

건너편 동쪽 330고지에는 함께 작전을 펼칠 예정인 경찰대대가 담당할 

예정이었다.29) 

부평리 372고지에 도착한 생도들은 신속하게 전투 준비에 착수하였다. 

고지 정상에 지휘소를 편성한 생도대대는 도로 정면을 중심으로 좌측에 

1중대, 우측에 2중대, 중앙 후사면에 3중대를 배치하고, 중화기 중대는 

372고지 우측 후방에 박격포 진지를 편성하였다. 또한 대대 방어진지 전

방 약 1km 지점에 위치한 내리(內里) 부근에 경계병을 배치하여 야간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이처럼 전선에 투입된 생도대대가 신속하게 372고

지를 중심으로 방어준비를 마쳤으나, 개전 당일에는 적의 공격이 가해지

지 않았다. 

전선에 투입된 첫날을 무사히 보낸 생도대대에 다음날 일찍 지원군이 

28) 육군사관학교,『30년사』, 124쪽. 

29)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2권, 387~3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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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했다. 6월 26일 아침 06시경에 수도경찰청 소속의 전투경찰 1개 대

대가 도로 건너편 330고지에 배치되었는데, 생도대대를 지휘하던 조암 

중령이 이들까지 통합하여 지휘했다. 당시 경찰대대는 99식 소총과 카빈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고, 개인별로 보유한 탄약도 고작 10~20여발에 불

과했다. 경찰대대의 무장상태와 전투준비가 미흡한 것을 파악한 대대장 

조암 중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먼저 경찰대

대가 담당한 330고지의 전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생도대대의 기관총 

1개반을 배속시켜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교차사격이 가능하도록 배

치하였다.30) 또한 경찰대대에 박격포가 없었기 때문에 화력지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대대장은 중화기 중대장에게 330고지 전면에 대한 박격

포 사격지원 임무를 추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날 야간과 

새벽에 급편한 방어진지를 보강하기 위해서 예비진지와 보조진지를 구축

토록 하고, 이들 진지에 대한 사계청소와 위장을 지시하였다. 또한 “Y 

형” 도로상에 대전차호를 구축하고, 대인지뢰도 매설하여 도로를 중심으

로 공격해 올 적을 저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하지만 생도대

대와 경찰대대 모두 인접 및 상급부대와 연락망이 연결되지 않아서 전체

적인 전황과 정확한 적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전방에서 다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적을 기다리고 있었다.31)

1)부평리(내촌)전투

생도대대 전방에서 적의 움직임이 관측된 시각은 6월 26일 오전부터

였으나, 본격적인 전투는 오후에 시작되었다. 북한군 제3사단 9연대 예

하의 병력들은 오전 10시경부터 생도들이 편성한 방어진지에 간헐적으로 

포사격을 하더니, 오후 4시경부터는 소수의 병력이 포천~서울 간 도로

를 따라 남하하는 광경이 목격되었다. 적을 발견한 생도대대는 81밀리 

30)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2권, 388쪽.

31) 육군사관학교,『30년사』, 125~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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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격포 사격을 시작했고, 기도가 노출된 적은 일단 산개하더니 얼마 지

나지 않아 약 1개 대대 병력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32) 그런데 적의 공

격이 집중된 곳은 생도대대 건너편의 경찰대대 정면이었다. 하지만 방어

진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찰대대는 적과 전투를 벌이며 교전하였

으나, 탄환이 바닥나자 모두 철수하고 말았다. 불과 10여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대대에 배속되었던 기관총 2정의 사수와 탄

약수로 활약하던 생도들이 적의 집중포화로 희생되었다. 

경찰대대를 제압한 적 부대는 곧바로 생도대대를 향하여 공격했다. 적

이 정면으로 공격하자, 가장 먼저 81밀리 박격포가 사격을 개시하였고, 

이에 따라 적의 공격이 잠시 주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적군은 곧바로 

추가 병력을 생도대대 측방으로 보내서 공격을 개시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정면에서도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 이후 약 2시간에 걸쳐 치열한 

전투가 실시되었다. 생도대대는 적과 교전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탄약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격통제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 81밀리 

박격포의 경우 가용 포단은 44발에 불과했고, 그중에서 12발은 연막탄

이었다. 개인화기도 개인별로 고작 50여발의 탄약을 보유한 상태였기 때

문에, 소대장과 분대장들은 적을 최대한 지근거리까지 유인한 등 사격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였다.33) 특히 생도 제1중대 정면에서는 중대

원 전원이 사격진지에서 은폐엄폐하면서 적이 최후 저지선까지 진출하기

를 기다렸다가 일시에 사격을 가해서 적에게 큰 손상을 입혔다. 개전 이

후 줄곧 남진을 계속하던 북한군이 생도대대와의 전투에서 38도선 돌파 

이후 처음으로 조직적인 저항에 직면한 것이다.34)

그러나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서 370고지를 중심으로 한 생도대대의 

방어진지가 노출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적의 공격이 거세졌다. 오후 

32) 남상선,『불멸탑의 증언』, 69~70쪽;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4~26쪽.

33)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4~26쪽.

34) 부평리 전투가 벌어졌던 곳 인근 주민의 말에 의하면 “북한군이 여기까지 싸우며 내려오

면서 가장 심한 저항과 장시간에 걸쳐 교전을 한 곳이 여기라고 하더라.” 남상선,『불멸

탑의 증언』, 35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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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가 넘자 적이 생도대대 방어진지를 우회하여 측방과 후방에서 공격할 

의도를 보임에 따라 자칫 방어선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

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자, 대대장은 학교장과 육군본부에 

상황을 보고한 이후 새로운 지침을 수령하기 위해서 학교로 복귀하였다. 

대대장이 상급부대와 연락하기 위해 부대를 떠난 사이 부대대장이 지휘

하던 생도대대의 전투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탄약이 부족했기 때

문에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적에게 방어선이 뚫리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그리고 박격포와 기관총 등 공용화기의 탄약이 모두 사용되자, 소총과 

수류탄에 의존해서 전투를 치러야 했다. 결국 철수하기 직전 약 30여분

에 걸쳐 진행된 근접전투는 치열한 백병전 양상으로 치뤄졌고 적의 공격

을 저지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생도대대는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

었다.35)

생도들이 적과 치열한 백병전을 벌이고 있던 6월 26일 오후 18:00경, 

학교 지휘부는 의정부가 적에게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과 함께, 

만약 국군이 의정부에서 철수할 경우 서울 외곽의 창동과 불암산을 연결

하는 새로운 저지선을 구축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

교장은 대대장에게 생도대대를 즉시 철수시켜 학교본부로 이동하라고 지

시하였다. 이러한 명령을 수령한 부대대장은 “19:00를 기하여 현 진지를 

이탈하여 즉시 학교본부로 집결한다.”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36) 적의 

공세가 잠시 소강된 상태에서 철수 명령이 하달되자, 생도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육사를 향해서 철수하였다. 그런데 각 예하부대에까지 통신시

설이 없어서 철수명령이 동시에 전달되지 못했으며, 심지어 철수 명령을 

아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가 적의 공격에 밀려서 철수하는 생도도 적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생도대대의 선두가 학교본부에 도착한 시간은 

21:00경이었으며, 대부분 자정이 넘어서 도착하거나, 6월 27일 새벽에 

도착한 생도도 많았다. 최초 편성된 방어진지에서 치뤘던 적과의 전투

35) 장창국,『육사졸업생』, 334~336쪽.

36)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2권, 3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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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수준급의 전투력을 선보였으나, 점차 허기와 피로가 축적되자 사

고인원도 파악하지도 못한 채 개별적으로 철수한 것이다.37)

2)태릉 전투

6월 26일 밤에 적이 의정부를 장악한 것이 알려지자, 이제 수도 서울

의 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육군본부는 적에게 밀려서 후퇴하는 부

대와 후방에서 시간차를 두고 도착하는 부대를 끌어 모아서 창동방어선

을 구축하기로 결심하고, 사력을 다해서 방어준비에 착수하였다. 육군사

관학교장 이준식 준장에게 생도대대와 포천 방면에서 밀려 내려오는 부

대들을 규합하여 서울 북동쪽의 불암산과 육사를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

축하여 방어작전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6월 27일 새벽 즈음, 

육사에는 의정부가 함락되자 수락산을 지나 후방으로 철수하던 국군 7사

단 9연대 일부 병력이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38)

육군본부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수령한 이준식 준장은 6월 27일 오전 

중으로 9연대 병력과 생도대대를 불암산과 육사를 연결하는 방어선에 투

입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먼저 9연대 병력을 불암산 기슭에 배치하고, 

생도대대는 불암산 동쪽의 고지로부터 육사에 이르는 낮은 구릉지대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학교장의 지시를 받은 대대장은 전날 전투에서 타격

을 입은 각 중대별 인원을 재편성한 다음, 제1중대는 삼육신학교로부터 

장기리 지역에, 2중대는 육사 영내 92고지 동쪽에, 3중대는 92고지 서

쪽에 배치하였다. 또한 중화기 중대는 교내에 배치하여 전방부대를 지원

토록 하였다.39) 새로운 방어진지에 투입된 생도들은 방어준비에 착수하

였다. 오후 14:00경에는 방어진지 편성이 완료되자, 각 중대는 수 명의 

전초를 운용하여 적의 접근을 조기에 파악하려 하는 등 적의 전진을 

37) 육군사관학교,『50년사』, 116~118쪽;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4~26쪽.

38) 장창국,『육사졸업생』, 334~336쪽.

39) 육군사관학교,『30년사』, 128쪽;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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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하지만 81밀리 박격포와 기관총 등 공용화기 

탄약이 부족해서 전방부대에 대한 화력지원이 어려웠다. 또한 치열하게 

전개된 부평리 전투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서울을 

향해 몰려드는 적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런데 새롭게 편성된 생도대대 정면에 적이 포탄이 가해지기에 앞서, 

수도 서울이 함락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창동 방면에서 전해졌다.40) 의

정부 방어선이 무너진 직후 육군본부가 설치한 창동방어선은 적의 서울 

진입을 막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었으나, 6월 27일 오전에 이 방어선이 

붕괴되고 말았다. 이처럼 적의 주공에 의해서 창동방어선이 붕괴되자, 

육군본부는 미아리에 또 하나의 방어선을 구축하여 서울을 사수하기 위

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전차를 앞세운 적은 그날 오후부터 아군의 미

아리 방어선을 압박하였는데, 불암산과 육사 방면에 배치되어 적의 공격

을 기다리고 있던 생도들의 위치에서 보면 이미 후방에 적 부대가 출현

한 것이었다.41)

6월 27일 날이 어두워질 무렵 육사 방면에 위기가 시작되었다. 저녁 

18시경에 전방에서 철수하던 아군 병력 일부와 불암산 기슭에 배치되었

던 7사단 9연대 병력이 학교로 모여들었다. 퇴계원 방면에서 적이 접근

하여 포격을 퍼부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생도들이 배치된 방어진지에 

적의 포격이 가해진 것은 밤 22시경이었다. 이때 시작된 적의 포격은 생도

대대 방어진지에 대한 정확한 사격이 아니라, 경춘선 일대, 92고지 일대, 

학교본부와 연병장 등 육사에 대한 전반적인 포격이었다.42) 이로 인해서 

학교본부 건물에 불이 붙었고, 생도 내무반에 포탄이 떨어졌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질 때까지 생도대대에 대한 적의 직접적인 압박은 가해지지 

않았다. 청량리와 홍릉까지 밀린 국군이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서 적과 

치열하게 교전하는 소리와 함께 각종 화기의 섬광이 생도들을 압박했으나, 

40) 남상선,『불멸탑의 증언』, 128~129쪽.

41)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7~28쪽.

42) 장창국,『육사졸업생』, 334~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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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정면에서 실질적인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다.43) 서울 동북쪽 방면을 

압박한 적이 생도대대의 방어정면에 밀어닥친 것은 6월 28일 새벽이었

다. 퇴계원에서 망우리쪽으로 남하하던 적 3사단 일부 병력이 92고지 쪽

으로 정찰을 나왔다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기다리던 생도들에게 기습

사격을 받은 후 주춤하더니, 곧 증강된 병력이 92고지 정면을 향해 공격

해왔다. 

이처럼 서울시내의 전투 상황과 육사 정면에 적이 출현한 상황을 종합

한 학교 지휘부는 생도대대가 방어선을 유지하다가 자칫 전멸을 자초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후퇴하라고 지시하였다.44) 하지만 후퇴명령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학교장

이 전령을 통해 하달한 “혼란을 피하여 침착하게 한강을 넘으라.”는 명

령이 생도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모두 후퇴한다.”거나 “다른 중대는 

다 후퇴했다.” 등으로 와전되고 말았다. 이러한 명령이 전해지자 소대나 

분대 단위로 철수하는 생도들도 있었으나,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한강을 

향해 흩어지는 생도들도 적지 않았다. 또한 새벽에 하달된 후퇴 명령이 

오전 10시경에 전달되기도 했다.45) 한편 생도들 중에는 전선에 투입된 

이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계속 후퇴하기보다는 적진에 남아서라도 

목숨을 걸고 싸우자고 주장하는 생도도 있었다. 

육사에서 철수한 생도들이 한강을 향해 남하하는 경로와 과정 역시 혼

란스러웠다. 대부분의 생도들이 양수리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망우

리를 지나다가 남하하는 적과 조우하자, 방향을 전환하여 광장리로 이동

하여 한강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미 교량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생도들

은 작은 나룻배를 수소문하여 가까스로 한강을 건넜다. 중랑천을 넘어 

청량리 방면으로 들어간 생도들도 많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적의 포로

가 되거나,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다행히 몇몇 생도는 적과 조우하기 

43) 육군사관학교,『50년사』, 116~118쪽;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7~28쪽.

44)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2권, 656쪽.

45) 남상선,『불멸탑의 증언』, 132~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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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에 뚝섬 방면으로 탈출하여 한강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사관

생도들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은 생도대대의 장교

들이 목적지, 경로, 시간, 부대편성을 명시한 후퇴명령을 하달하지 않고, 

무작정 방향과 목적지만 알려주면서 후퇴하라는 완전하지 않은 명령을 

하달하였기 때문이었다.46)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장교들에 의한 지휘

계통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소대장과 분대장 역할을 수행하던 생도 1기를 

중심으로 비교적 질서 있는 소부대 단위의 철수가 이뤄졌던 점이다.

3)금곡리 전투

6월 28일에 모교에서 적과 교전을 벌이다 후퇴 명령을 받고 한강에 

도착한 생도들이 집결한 곳은 경기도 광천군 동부면 광장리 일대였다. 

이곳에 모여든 생도는 약 300여 명 정도였는데, 이 숫자는 개전 직전 

전교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생도들은 처음에는 수원

으로 모이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다가, 다시 육군본부로부터 광장리로 

모이라는 지시를 받고 한강변으로 모여들었다. 생도들이 이곳에 도착하

자 각 부대 병력들이 여기저기에 무질서하게 모여 있었다. 이곳에서 생

도들을 지휘한 사람은 부교장 이한림 대령이었는데, 이한림 대령은 먼저 

정찰대를 배치하여 적의 기동을 살핀 다음, 생도들에게 방어작전에 유리

한 진지를 구축토록 지시하였다. 진지 구성이 완성되자, 생도들에게는 

광나루를 건너오는 피난민들을 검문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47) 

한편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는 위기상황에서 진가를 발휘

한 것은 중국군에서 고위 지휘관을 지낸 경험이 있으며, 6․25전쟁 발발 

3주전까지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홍일 장군의 노련한 

리더십이었다. 김홍일 장군은 한강교의 붕괴와 더불어 국군의 주력이 한

강 이북에서 붕괴되었다고 판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흥 보병

46)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7~28쪽.

47) 육군사관학교,『50년사』, 116~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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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한강을 

건너온 각 부대의 병력들을 끌어모아서 6월 29일에 드디어 한강방어선

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언제 한강을 

도하하여 남하할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즉시 서

울~수원 간 도로에 대한 방어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6월 30일 오후에 광나루 일대에서 피난민 검문검색 임무를 

수행하던 육사 생도대대에게 수원으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48) 

일부 생도는 육군본부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수원 고동동에 도

착하니, 학교장 이준식 장군과 참모들, 그리고 개전 당일에 문산방면으

로 출동했던 교도대 장병들 중 무사히 철수한 이들이 생도들을 맞이했

다. 걸어서 이동하던 생도들은 그날 오후에 판교 근처의 금곡리를 지나

던 중 육군본부로부터 긴급 지시를 받고 정지하였다. 이들에게는 수원으

로 이동하지 말고 이곳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라

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그리고 7월 1일 아침이 되자 수원에 집결했던 생

도들과 학교 교도대 병력, 지휘관 및 참모들이 방어준비를 위해서 금곡

리로 합류했다.49)

7월 1일 오전에 육사 생도대대와 교도대대가 방어진지를 편성한 금곡

리는 한강을 도하한 적이 남진할 경우 반드시 지나가야 할 중요한 길목

이었다. 따라서 육군본부는 판교-풍덕천-수원에 이르는 방어선을 강화

하기로 하고, 육사 학교장 이준식 준장을 혼성 3사단의 사단장으로 임명

하여 금곡리 지역에 대한 방어선 강화를 지시하였다. 새롭게 부여된 임

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준식 장군은 생도대대를 판교와 풍덕천 사이를 

오가는 도로 동쪽의 무명 110고지에 배치하고, 대대 지휘소를 금곡리에 

두었다. 또한 수원에 집결한 국군 제25연대를 도로 서남쪽의 무명 130

고지에 배치하여, 육사 생도대대와 협력하여 금곡리-판교간 도로를 방어

하라고 지시하였다. 무명 110고지에 배치된 생도들은 즉시 방어진지를 

48) 남상선,『불멸탑의 증언』, 203~204쪽.

49)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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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도로를 향해 접근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50) 

그러던 중 7월 1일 정오경에 판교 서쪽 방향에 약 1개 대대 규모로 추

산되는 적의 선발대가 출현하였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이에 따라 육사 

생도대대는 즉시 전투태세를 취했는데, 북한군 선발부대는 판교 서쪽의 

낙생 초등학교에 집결한 뒤 별다른 경계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생

도대대는 이 순간을 기회라고 판단하고, 60밀리 박격포 2문의 사격을 

시작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북한군에게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생도대

대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낙생초등학교 전투는 아군이 보유한 박격포탄 

240여발이 모두 발사될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이 전투에서 적 

선두부대를 거의 전멸시키는 전과를 올렸다.51) 

하지만 금곡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다음날인 7월 2일에 시작되었

다. 아침 일찍부터 적이 우세한 포병화력을 앞세우고 생도대대 방어진지

에 본격적으로 공격해 왔다. 이어서 적의 보병부대가 생도대대 전방에서 

공격했으며, 전투는 곧 치열한 백병전으로 전개되었다. 북한군 선두부대

와 생도대대 사이에 지속된 약 3시간의 백병전 끝에 생도대대는 적의 공

격을 저지하고, 전선을 굳게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날 전투에

서 발생한 부상자와 사상자 등 인명손실이 많았고, 보유하고 있는 탄약

마저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날 8시경에 후퇴하였다.52) 금

곡리 동쪽 무명 110고지에서 철수하던 생도대대는 수원으로 이동하던 중 

아군 부대들의 방어작전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7월 3일 오전에 수원을 

향해서 철수하던 생도대대에 제1사단의 예비대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

이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생도대대는 풍덕천 서남쪽 2.5km 지점에 위

치한 237고지에 투입되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53) 

50) 육군사관학교,『30년사』, 130~131쪽.

51)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8~30쪽.

52) 육군사관학교,『50년사』, 116~118쪽.

53) 육군사관학교,『50년사』, 116~118쪽;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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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아침 일찍부터 생도대대가 치룬 마지막 전투가 개시되었다. 

이날은 아침부터 적의 본격적인 남진이 개시되었는데, 오전 전투에서는 

제1사단과 생도대대의 분전으로 수원을 향해서 진격하려던 적의 공격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부터 적이 수원 방면에 전차를 투입하였으

며, 대규모 병력을 투입함에 따라 더 이상 적의 진출을 막는 것이 불가

능해졌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7월 5일에 생도대대에게 평택으로 철수

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후, 다음날에는 평택에서 화물차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54) 

개전 당일 전선에 출동한 사관생도들이 10여일 동안 치열한 전투를 치

르고 대전으로 이동하는 동안, 전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7월 

1일에 미군 선발부대가 부산에 도착한 이후, 7월 5일에는 오산에서 북한

군과 최초의 전투를 치뤘으나, 미군 선발대만으로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

내기 힘들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 많은 유엔군의 증원이 필요했고, 이

를 위한 시간은 국군이 벌어야 했다. 육군본부는 단기간 내 병력 증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이는 신병교육과 초급장교 보충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개전초기에 

소총수로 전선에 내보냈던 생도 1기는 아까운 자원임이었다. 이들을 즉

시 임관시켜 부족한 초급장교를 보충하는 동시에, 전후방 각지에서 대대

적으로 실시될 신병훈련을 담당토록 임무를 부여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

다. 생도들이 대전에 도착할 즈음, 생도 1기에 대한 임관식이 조만간 거

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육군본부로부터 전해졌다.55)

대전에 도착하기 이전까지는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입은 인명피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다. 대전에 실시된 인원조사 결과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전투참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손실은 예상

보다 심각했다. 7월 6일 현재 남아 있는 생도 1기생은 고작 134명에 불

과했고,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후송된 인원이 20명 정도였다. 또한 여러 

54) 남상선,『불멸탑의 증언』, 260~261쪽.

55)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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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이동하는 과정에서 본대에서 이탈했던 약 10여 명의 생도가 뒤늦게 

합류하였다. 그 결과 7월 10일 임관식에 참석한 생도는 최종적으로 154

명이었다. 6월 25일에 전선에 투입된 숫자가 262명이었으니, 불과 15일 

만에 108명의 생도들이 손실된 것이다. 생도 2기의 경우 277명이 출동

하여 85명이 전사 또는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56)

7월 10일 대전에서 거행된 생도 1기의 임관식은 6․25전쟁 중에 실시된 

최초의 전시 장교 임관식으로 기록되었다. 정일권 신임 총참모장이 주관

한 이 행사에서 육군본부와 학교의 선배장교들은 신임 소위들에게 계급

장을 달아주며 무운장구를 빌었다. 생도 1기 262명 전원에게 임관장이 

주어졌는데, 그중에서 전사, 실종, 입원 중인 신임소위는 육군본부로 소

속되고, 나머지는 대구, 부산, 마산, 광주, 순천 등 5개지역의 신편 연대

에 배치되었다.57) 생도 1기가 임관식을 통해 장교로 태어났지만, 생도 

2기의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육군본부는 이들이 육사에 입교하여 고

작 3주간의 훈련만 마쳤기 때문에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육사가 7월 8일부터 임시 휴교한 상태였

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이상 교육을 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육군본부는 

이들을 모두 대구로 내려보내 병력이 부족한 각 부대로 분산배치하였다. 

그런데 1950년 8월 초부터 시작된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치열한 혈전으

로 전개되다보니 많은 희생자가 속출하였다. 사관생도 신분으로 전투에 

참전하여 전사한 85명 외에도, 1950년 8월 낙동강방어선 전투를 치뤘던 

한 달 동안 55명의 생도 2기가 전사하였다.58) 

1950년 8월에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한군에 맞서 싸우던 국군에게 있

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선에서 병력들을 이끌고 싸울 수 있는 초급장

교 양성이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각 부대에 흩어져서 싸우고 있던 

생도 2기들을 8월 15일에 동래에서 창설된 육군종합학교에 입학시켰다. 

56) 육군사관학교,『50년사』, 126~127쪽.

57) 육군사관학교,『30년사』, 133쪽.

58)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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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6주간의 훈련을 마친 생도 2기들은 ‘종합 1기’ 혹은 ‘종합 2기’로 

임관하였는데, 이때부터는 생도 2기라는 칭호 대신 종합 1기 혹은 종합 

2기로 불렸다. 생도 2기 다수가 포함된 종합 2기는 1950년 10월 21일

에 임관하였는데, 보병으로 분류된 102명은 모두 9사단의 창설요원으로 

배치되었다.59) 그리고 이들은 휴전이 체결되기까지 중공군과 맞서 싸우

면서 백마고지의 혈투를 승리로 이끄는 등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웠던 

용맹한 전사들이었다. 

4.불암산 유격대의 활동

태릉전투가 한창이던 6월 28일 새벽, 생도대대에 한강 이남으로 철수

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서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적 치하에서 유격활동을 결심한 생도들이 있었다. 생도 1기 

10명과 2기 3명으로 구성된 총 13명의 생도들은 서울과 모교를 버리고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는 것보다는 인근 불암산에 입산하여 죽음을 무릅

쓰고 유격활동을 펼치기로 결심하였다.60) 이들은 이후 약 80여일 동안 

불암산을 중심으로 유격대 활동 전개하던 중, 4회에 걸쳐 적 후방 교란, 

보급기지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서울 수복을 얼마 남기

지 않은 마지막 전투에서 대부분 희생되고, 부상당한 대원 1명만 생존

59) 육군사관학교,『30년사』, 134쪽.

60) 현재까지 파악된 불암산 유격대에 참가한 생도 1기는 김동원, 전희택, 홍명집, 박인기, 

김봉교, 박금천, 이장관, 조영달, 한효준, 강원기 등 10명이다. 그러나 생도 2기 3명의 

성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후까지 생존했던 강원기 생도의 이름이 1978년에 간

행된 공간사에 ‘김원기(金元基)’ 생도라고 표기되었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에서 보관하

고 있는 생도 1기 입학자 명단, 육사 10기 동기회 명부,『불멸탑의 증언』 등을 근거로 

볼 때, 1978년의 공간사에 기록된 ‘김원기(金元基)’는 ‘강원기(姜元基)’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권, 536쪽; 남상선,『불멸탑의 증언』, 

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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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후송되었으나, 그 역시 1951년에 사망하고 말았다. 불암산 일대에

서 ‘호랑이’라는 암호를 사용하며 활동하던 생도 유격대의 활동을 비밀리

에 지원했던 인근 주민들은 이들을 ‘호랑이 유격대’ 혹은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라고 불렀다.61)

생도들이 유격활동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과정에는 불암사의 주지스님

과 인근주민들의 적극적 지원이 크게 작용하였다. 유격대를 이끌었던 

김동원 생도는 불교신자였는데, 평소 불암사를 자주 방문하여 윤용문 주

지스님과 친분을 쌓은 사이였다. 그런데 6월 28일 태릉전투가 한참이던 

도중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자꾸 후방으로 후퇴하

는 것은 전세를 역전시키는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김동원 생도는 자신

과 뜻을 같이하는 동기생 및 후배들과 함께 불암사 주지스님을 찾아가 

유격활동의 의사를 피력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전날 불암

산 기슭에 배치되었던 9연대 소속의 부사관 2명과 병사 5명이 생도들과 

합류하여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의 활동이 시작되었다.62)

사관생도 13명과 9연대 소속의 병력 7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유격

대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원 전원이 참석한 투표에서 1기 김동

원 생도가 만장일치로 유격대장에 선출되었다. 이후 유격대장은 각 조장

을 임명했는데, 제1조 조장에는 조영달 생도, 제2조 조장에는 박인기 생

도, 그리고 제3조 조장에는 김만석 중사가 임명되었다. 또한 정보책으로 

홍명집 생도를 임명하여 불암사의 주지스님과 접촉을 전담하였는데, 윤

용문 주지는 주변 마을의 믿을 만한 신도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유격대에 전달하였다. 한편 불암사보다 높은 곳에 자리잡은 석천암의 

김한구 스님은 유격대가 숨어서 지낼 수 있는 동굴 몇 곳을 안내해 주었

고, 여러 차례 식사를 제공하는 등 유격대 활동을 지원하였다. 인원과 

조직 편성을 마친 후, 휴대하고 있는 무장과 장비를 점검하였다. 생도들은 

61) 국방부가 2003년과 2005년에 편찬한 공간사는 불암산 유격대를 당시 불암산 인근주민

들이 불렀던 명칭인 “호랑이 부대”라고 수록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

의 유격전사』, 2003, 82쪽.;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2권, 657쪽.

62) 육군사관학교,『50년사』, 122~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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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소총과 수류탄만 가지고 입산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9연대 병력

들이 배치되었던 진지에서 기관총 3정, 수류탄 50여발, 탄약 3,000여발

을 추가로 확보하여 유격대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63)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는 약 3개월 정도 활동하면서 총 4회의 공격작전

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공격은 7월 11일 새벽에 퇴계원에 위치한 북한

군의 보급물자 적치장에 대한 기습이었다. 당시 북한군은 전선 전방으로 

가급적이면 빨리 보급물자를 보내기 위해서 경춘선 퇴계원역 주변 공간

에 많은 보급품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불암산 유격대는 이곳을 노렸다. 

7월 5일과 8일 야간에 생도 2명이 민간인 복장으로 사전 정찰을 실시하

여, 북한군 야적소의 규모와 경계병력, 적재 물품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였다. 유격대를 주력조와 지원조로 나눠서 실시한 첫 번째 전투에

서 대원들은 경계가 소홀했던 적의 보급기지를 급습하여 보급품을 불태

우고, 약 3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하지만 생도 1기 김봉교, 

박인기 생도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생도 2기 1명 등 3명이 희생되고, 

한호준 생도가 부상을 입는 손실을 겪었다.64)

7월 31일에 실시된 두 번째 공격의 대상은 창동국민학교와 인근에 설

치된 북한군 수송부대와 보안소였다. 유격대원 중 총 6명이 참가한 두 

번째 전투에서 대원들은 수류탄과 화염병을 사용하여 적의 숙영지, 보급

차량, 보안부대 사무실 등을 습격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번 공격

작전의 제안자였던 김만석 중사가 퇴각 도중에 적에 의해서 사망하고 말

았다.65)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세 번째 공격의 목표는 생도들의 모교 육사였

다. 당시 육사는 적이 의용군 훈련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유격대장 

63) 불암산 유격대는 유격대의 구성 취지와 결의가 담겨 있는 ‘유격대 활동수칙’을 정했다. 

이를 통해서 생도들은 자신들이 전투를 피해서 불암산에 숨어든 것이 아니라 생도로서 

떳떳하게 적과 싸우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결의하였다. 또한 유격대 운영에 있어

서도 대원은 모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되, 일단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유격대장의 명

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육군사관학교,『50년사』, 122~125쪽.

64)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34~38쪽.

65) 남상선,『불멸탑의 증언』, 285~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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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생도는 육사를 습격하여 무고하게 끌려온 학생들을 탈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육사에 주둔하고 있는 적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치밀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했다. 적을 습격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공격방향과 철수방향을 선정해야 했으며, 공격 직후에는 불암

산에 대한 적의 수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수락산의 반공인사 은거지로 

근거지를 옮기기로 하였다. 8월 15일 야간에 실시된 이번 공격에는 모두 

15명의 유격대 대원이 참가하였는데, 공격작전은 교도대와 생도대 막사

에 수류탄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계획대로 실시되어 약 50여 명을 사살

하는 전과를 올렸다. 하지만 유격대장 김동원을 비롯한 6명의 생도가 희

생되고 말았다. 

세 번째 공격을 마친 불암산 유격대가 이동한 곳은 수락산의 반공인사 

은신처였다. 이곳에서 생도들은 반공인사들의 환대 속에서 약 4주 정도 

숨어 지내면서,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였다. 조영달 생도를 유격대장으로 

선출하고, 차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9월 15일경에는 

불암산의 기지로 복귀하였다. 유격대가 불암산으로 이동하는 중 기존의 

정보원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육사에 대한 습격 이후 적이 대대적으

로 불암산을 수색했으며, 윤용문 주지를 의심하여 연행했다는 소식이었

다.66) 유격대가 불암산으로 기지로 돌아온 9월 15일에는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되었는데, 서울 외곽에도 유엔 공군의 폭격이 간간이 가

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9월 21일경, 불암산에 올라온 정보원이 북한

군이 유엔군의 서울에 대한 공격에 대비해서 마을 사람들을 화물차에 싣

고 북쪽으로 끌고 갈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유격대장 조영달 생도는 이

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당시 유격대가 보유

한 장비는 개인별 소총 1자루와 실탄 10여발뿐이었다. 망설여지는 순간

이었지만, 유격대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군대의 역할이라

는 점을 되새기며 작전에 임하기로 했다.67)

66)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34~38쪽.

67) 육군사관학교,『50년사』, 122~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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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야간에 시작된 불암산 유격대의 마지막 전투는 매복작전이었

다. 대원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내곡리 마을 주변까지 접근한 이후, 도로 

주변에 매복진지를 편성하고 북한군 수송부대가 통과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23시경에 내곡리를 출발한 적의 수송대가 매복진지 앞을 통과할 

무렵 소총을 쏘면서 습격하였다. 그때 조영달 생도가 끌려가는 사람들에

게 “우리는 육사 생도들이다. 여러분은 얼른 피하시오.”라고 소리치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탈출하여 적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러나 유격대원들은 적과 교전하던 중 탄약이 모두 소모되자, 도망칠 수

밖에 없었다. 흩어진 생도들은 불암산 기지로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적

의 사격에 전원이 쓰러지고 말았다.68) 이처럼 서울 수복을 불과 1주일 

앞둔 상황에서 치러진 마지막 전투를 끝으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의 활

동은 종료되었다. 

마지막 작전에 참가했던 생도 1기 강원기 생도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매복작전 중 오른팔에 관통상을 

입고 도랑에 굴러 떨어져서 의식을 잃고 말았으나, 다음날 마을사람들이 

그를 발견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후 며칠을 숨어 지내던 강원기 

생도는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한 이후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

나, 1951년 7월 10일 부상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육사 생도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했던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유격대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강원기 생도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문병 온 동기생들에게 

유격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했고, 때마침 동기생들의 참전 체험

담과 자료를 수집하고 있던 남상선이 이들의 이야기를『불멸탑의 증언』을 

통해 자세하게 전달하였다.69)

불암산 유격대의 활동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은 육사의 노력으로 46년여 

만에 확보되었다. 6․25전쟁 중 불암산 일대에서 활약했던 생도 유격대의 

68) 남상선,『불멸탑의 증언』, 304쪽.

69) 남상선,『불멸탑의 증언』, 305~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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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40여년 이상 기억하고 있던 사람은 당시 석천암 김한구 주지의 

손자 김만홍씨였다.70) 불암산 중턱의 바위지대에 위치한 석천암 일대에

는 유격대가 근거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동굴이 많았는데, 불암사의 

윤용문 주지와 친했던 김한구 스님은 유격대가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알

려주었다. 또한 그는 유격대가 활동을 시작하던 초기에 식사와 물을 제

공했는데, 당시 7세였던 김만홍씨는 자신이 직접 유격대에게 식사와 물

을 날라주곤 했다고 증언하였다.71) 육사는 김만홍씨의 증언에 힘입어 불

암산 유격대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은거지 세 곳을 확인하고, 안

내간판을 설치하여 이를 홍보하고 있다.72) 또한 불암산 입구에는 불암산 

유격대의 활동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세워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도 굴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웠던 사관생도들의 호국의지를 널리 알리

고 있다.

5.생도 참전전투에 대한 ‘기억’과 ‘기록’

지금까지 살펴본 6․25전쟁 초기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참전과 불암산 

유격대의 활동에 대한 내용은 참전자들의 증언과 제시 자료, 국방부와 

육군본부, 그리고 육군사관학교가 소장한 역사 자료를 통한 검증의 과정

을 통해서 후세에 알려졌다. 그런데 생도 참전전투와 불암산 유격대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데에는 의외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6․25전쟁 도중이나 휴전 직후에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일화들은 국방부와 

육군의 공간사가 발행되기 시작하던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에 

70)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38쪽; 육군박물관 소장 자료, <불암산 유격대 관

련철> 中

71) 육군박물관 소장 자료, <불암산 유격대 관련철> 中

72) “한국전 전설적 육사생도 유격대: 불암산 호랑이 은신동굴 발견”, 조선일보, 1996년 5월 17일; 

“불암산 호랑이 육사 생도 - 적 기습공격 혁혁한 전공”, 국방일보, 1996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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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발굴되어 조명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발행된 많은 기록 중 육

사 생도들의 참전 전투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전쟁 중에는 육사 생도들의 참전 사실이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개전 초기 약 10일 동안 사관생도들의 개별 전투원 신분으로 참전했다는 

사실은 전쟁 중 발행된 국내와 외국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전달된 바 없

다. 국내 언론에서 육사 생도들의 참전에 관한 기사가 처음 나온 것은 

6․25전쟁이 휴전을 맞은 다음해인 1954년 6월이 처음이다. 전쟁발발 

4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국방부 교육과장은 신문 기고문을 통해 육사 생

도 1기와 2기의 참전 사실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73) 1955년 10월에 정규 

육사 1기의 졸업식 기사를 전하던 한 신문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는 생도 1기와 2기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들의 참전을 상기하자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74)

이처럼 1950년대와 1960년대 중반까지 생도 1, 2기와 이들이 참전한 

전투가 우리 사회의 주목을 끌지 못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전쟁 중이나 휴전 직후에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려 하지 않았던 

소위 6․25세대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나쁜 기억보다는 좋

은 기억을 찾아내고, 이것을 과장하여 아픔을 치유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프거나 나쁜 기억은 간략하곤 했는데, 1953년 말

에 작성된 육사의 소개책자의 경우 6․25전쟁으로 인해서 육사의 교육과

정에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만 기술하였을 뿐, 전쟁 중에 육사가 어떤 아

픔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75) 그러다보니 사관생도 신

분으로 전선에 나간 이들에 대한 기록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던 것이다.

73) 박석교, “6․25의 회억 - 최후까지 서울을 지켰다”, 경향신문, 1954년 6월 20일자 2면.

74) 경향신문, 1955년 10월 5일자 1면.

75)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소개, 4285~4286(Korean Military Academy Catalogue 

for 1952~1953)> in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no date, The James A. Van Fleet Papers, Box 90, The George 

C. Marshall Library, Lexington, Virginia, United States. Hereafter Van 

Fleet Paper, Box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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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에 작성된 각종 기록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상징하는 것은 미군

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1951년 10월 진해에서 정규 4년제 교육과정으

로 재개교한 ‘새로운 육군사관학교’와 ‘새로운 생도들’이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과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 두 번이나 위기에서 벗어난 상황에

서 국군의 재편성과 증강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를 재건하여 자질을 갖춘 인재를 배출함으

로써 국가 안보의 초석을 다지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

한 열망이 제임스 밴 플리트 8군사령관에게 전달되어 4년제 육군사관학

교 창설로 연결되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새롭게 문을 연 육사와 

정규 과정에 입학한 사관생도들이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생도 1기와 2기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묻히고 말았다. 게다가 육사 졸업

생 내부에서도 1955년과 1966년에 발생한 소위 기칭(期稱) 파동에 의해 

생도 1기는 육사 10기로 인정받았으나, 생도 2기는 육사를 졸업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육사 출신’이라는 호칭이 부여되지 않았다.76) 이들이 모

교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은 시기가 1996년으로 늦춰진 것도 그런 연유

이다.

6․25전쟁 중이나 직후에 작성된 미군의 기록에서 육사 생도의 참전사

실을 입증할 만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77) 특히 한국군의 성장과 발

전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공식 출간물 및 기

록물에서도 육사 생도의 참전사실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

다.78) 군사고문단 자료 중 개전초기의 육사에 대한 기록은 북한군의 

76) “군 어제와 오늘”, 동아일보, 1993년 7월 27일자 5면.

77)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61), pp. 114~128;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e: June-Novermber 

1950(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61), pp. 

21~35; Harold J. Noble, Embassy at War(Seattle &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5), pp.10~63.

78) “The Korean Military Academy”, RG 338, AG, KMAG, General Officers 

Report, Box 788, Command Reports, Staff Annex “D”, G-3, January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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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에 의해 교정이 불에 탔거나, 심하게 폐허가 되었다는 등 짧은 기록

이 고작이다. 개전초기에 한국군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진해에서 재개교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군사

고문단이 작성한 자료는 1946년 5월 1일 개교 이후 육군사관학교의 역

사를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나, 6․25전쟁 초기에 생도들이 전선에 투입되

었다는 서술은 발견할 수 없다.79) 또한 1953년 1월에 진해에서 태릉으

로 복귀를 준비하면서 제작된 육사 관련자료에도 전쟁 중에 불타고 파괴

된 태릉 교정의 사진만 실렸을 뿐, 생도들의 참전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

다.80) 다만 1958년 육사 교수부장의 고문관을 지낸 윌리엄 루츠

(William D. Lutz) 중령이 미 육사 동창회보에 기고한 글에서 “6․25 

전쟁 중 대한민국 육사 생도들이 교정에서 공산군과 맞서 싸웠으며, 이 

과정에서 교정이 불탔고 많은 생도들이 희생되었다.”고 소개한 것이 고

작이다.81)

1950년대에 국방부와 육군이 발간한 공간사에서도 사관생도 참전전투

의 기록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전쟁 중에 국방부, 문교부, 공보

처의 추천으로 발간된『한국의 동란』에는 “...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보병

학교 후보생을 전선으로 파송하게 되었다.”82)라고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1955년에 육군본부에서 발간한『6․25사변사』는 “... 372고지~377고지

선에서 방어학고 있는 아 육군사관학교 대대와 경찰 1개 대대를 공격하

여....”83)라고 기록했을 뿐이다. 물론 이들의 지면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79) “Korean Military Academy Founders Day Celebration”, 30 October 1952, 

Record Group 338, Military Historian's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 

Files, Box 85,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Ⅱ, College Park, 

Maryland, United States. 

80) “Korea Military Academy - Permanent Home Muktong Military Area, 

Seoul, Korea”, in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no date, Van Fleet Papers, Box 90.

81) William D. Lutz, “Eighth U.S. Army Memorial Library”, Assembly: Association 

of Graduate USMA(Fall, 1959), p.8.

82) 예관수 ․ 조동규,『한국의 동란』, 서울: 병학연구사, 1950, 66쪽.

83) 육군본부,『6․25사변사』, 서울: 육군본부군사감실, 1959,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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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도 참전전투를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겠지만, 이와 같은 제한된 서술은 

당시 우리 군대에서 생도 참전전투에 대해서 보여준 관심의 정도를 나타

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던 중 생도참전 전투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68년

에 국방부에서 발간한『한국전쟁사』제2권이다. 전산편찬위원회는 참전자

들을 대상으로 생도대대의 출전 과정, 전투 경과 및 사후 처리에 대한 

구술을 채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약 4페이지에 걸쳐 생도 참전전투에 

대한 공식 기록을 남겼다.84) 전쟁이 끝난 지 약 15년 동안 소수의 기억 

속에서만 공유되던 사실이 살아있는 기록으로 전환된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 국방부가 발간한 공간사도 생도 참전전투의 내용을 보완하여 자세

하게 다뤘다. 특히 이 공간사는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의 활동과 명단을 

포함하여 기술한 것이 특징이었다.85) 이후 국방부에서 발간한 1995년과 

2005년의 공간사에는 생도 참전전투가 빠지지 않고 기술되었는데, 1990

년대 이후의 기술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조사와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86)

이처럼 사관생도 참전전투에 역사 기록이 1960년대 후반에 갑자기 풍

부해지는 과정에는 생도 1기 출신 남상선이 동기생들로부터 참전 기록에 

대한 자료와 기록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1968년에 전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공간사의 구술자로 참가한 남상선을 

포함한 생도 1기생들은 사라져가던 생도 참전전투에 대한 기억을 공식 

기록으로 살려낸 장본인이었다. 특히 그는 1978년에『불멸탑의 증언: 

육사생도대 실전기』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개전 이후 출동하는 순간

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1968, 142~145쪽.

8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권, 1977, 380~384, 528~532쪽. 불암산 유격

대의 명단은 이 책의 536쪽에 기록되어 있음. 

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1968년(10권 예정, 미발행)과 1976~81년(10권 발행)에 발간

한 공간사에서는 생도 참전전투가 자세하게 다뤄졌으나, 1995년에 발행된『한국전쟁』

(총 3권)의 경우 생도대대에 대한 전투명령(121쪽)과 전투배치(155쪽)는 포함되어 있으

나, 자세한 전투내용은 기술되지 않았다. 반면 2005년에 발간된『6․25전쟁사』제2권에

는 10쪽 이상 할애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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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7월 10일 대전에서 거행된 임관식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불암산 유

격대의 활동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이후 생도 참전전투에 대한 기록은 6․25전쟁 발발 직전이나 당시 육사

에서 근무했던 이들의 자서전이 발간되면서 더욱 보완되었다. 개전 당시 

육사의 부교장이던 이한림은 생도들의 전투 참전에 얽힌 구체적인 내용

을 소개하였다.87) 또한 생도대장을 역임하다 개전 3주 전에 육사를 떠

나 수도사단 참모장으로 전쟁을 맞이한 김웅수는 생도 1기와 2기의 선

발, 교육 등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추가하였다. 또한 그는 1950년 7월 

10일 대전에서 거행된 생도 1기의 임관식에 자신이 참석하였음을 밝히

고, 먼저 희생된 동료들에 대한 미안한 때문에 생도들의 임관식이 눈물

바다였다고 소개하였다.88)

사관생도 참전전투를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한 곳은 생도들의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이다. 육사는 1977년에 발간한 개교 30주년에 맞춰 발행한 

『30년사』에 사관생도 참전전투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후배 생도들에게 

알렸다.89) 그리고 1996년에 발간된『50년사』는 그동안 보완된 내용을 

추가하고, 불암산 유격대의 활동을 추가하였다.90) 특히 개교 50주년 기

념행사를 계기로 생도 참전전투와 불암산 유격대에 대한 대대적인 행사

를 개최하여,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애국정신과 불굴의 전투의지를 강조

하였다. 이외에도 1997년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들에 대한 연구를 펴냈는

데, 이 연구에서 생도 1기와 2기에 의한 전투참전, 불암산 유격대에 대

한 현대적 평가를 제시하였다.91)

이처럼 사관생도들이 개전 초기에 참전하여 싸우다 희생된 역사적 

사실은 1960년대 중반까지 관련자들의 기억 속에만 머물렀던 ‘제한된 

87) 이한림,『이한림 회상록: 세기의 격랑』, 서울: 팔복원, 1994, 138~147쪽.

88) 김웅수,『김웅수 회고록: 송화강에서 포토맥강까지』, 서울: 새로운 사람들, 2007, 

139~142쪽.; 국사편찬위원회 편,『한국군 초기 역사를 듣다: 군사영어학교 출신 예비역 

장성의 구술』,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12, 157쪽.

89) 육군사관학교,『30년사』, 117~135쪽.

90) 육군사관학교,『50년사』, 101~130쪽.

91)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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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불과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부터 참전자들의 노력에 의해 

이 사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계기로 관련 자료가 발굴되고,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짐으로써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

고 그러한 과정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6.생도 참전전투의 분석과 교훈

생도 1기와 2기는 육사를 거쳐 간 졸업생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간 역사의 주인공들이었다. 6․25전쟁은 북한군의 

기습으로 시작된 국가 위기상황이었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나가서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리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

도 사관생도를 전투원 자격으로 전선에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

분할 수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과거의 잘

못된 행동을 분석하여 교훈을 얻자는 측면에서 과거를 되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6․25전쟁 초기에 육사 생도들을 전선에 투입하고, 이들로 하여금 치열

한 전투를 수행하게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전투 투입 당시 건군 이

래 가장 오랜기간에 걸쳐 양성 교육을 받은 생도 1기는 임관을 불과 20

여일 앞둔 상태였고, 생도 2기는 입교한 지 24일 밖에 되지 않아 고작 

제식훈련과 영점사격을 마친 상태였다. 비상사태인 점을 감안한다면 총

참모장이 직권으로 생도들을 전선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있다. 채병덕 총참모장의 결정에 대해서 육본 작전부장이 재고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총참모장의 의지를 확인하고 곧 수긍한 것과, 육사 학교

장이 명령을 수령한 이후 별다른 항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92) 그러나 당시 생도들의 전투수행 능력과 

9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과 채병덕 장군』, 2002, 213~215쪽; 장창국,『육사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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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면에서 볼 때, 생도 2기는 당시 우리 군에서 가장 준비되지 않은 

전투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전선에 투입한 것에 대한 비난

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전시 인재 활용의 측면에서 볼 때, 학과시험, 신체검사, 면접 등 

10: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육사에 입학한 우수한 사관생도들을 전

투원의 신분으로 투입한 것은 앞날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 결정임에 분

명하다. 전쟁이 개전 1주 만에 지연전 단계에 접어들자, 국군은 각 전선

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초급지휘자가 절실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지원자나 가두모집을 통해서 전투원을 보충하는 것은 가능

했으나, 이들을 이끌고 실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초급 간부와 지휘자

의 부족은 6․25전쟁 내내 국군을 어렵게 만들었던 문제였다.93) 바로 그

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전초기에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생도대대를 

전선에 투입한 것은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생도대대의 전투가 치뤄지는 도중에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사관생도들의 아까운 인명이 손실되었다. 매 전투마다 각 제대별 통신과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희생자가 발생하고, 더 큰 위험을 자초했

다. 생도대대가 6월 26일 야간에 부평리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는 대대

장의 후퇴 명령이 예하 부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전달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일부 생도들의 육사 복귀시간이 늦어졌다.94) 이와 

유사한 상황은 6월 28일의 태릉전투 이후의 철수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학교장 이준식 준장은 전령을 통해서 사관생도들에게 한강 이남으로 후

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하지만 이 명령이 개별 생도들에게 전달되

는 과정에서 “모두 다 도망갔다.”는 등 왜곡된 명령으로 전달되었는가 

하면, 또한 일부 생도들에게는 5시간이 지나서 전달되기도 했다.95) 그러다

업생』, 333쪽.

93)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31쪽; 남상선,『불멸탑의 증언』, 83~84쪽.

94) 남상선,『불멸탑의 증언』, 132~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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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서울이 이미 적에게 점령당한 줄도 모르고 상황이 호전될 것을 기

대하며 방어진지에서 전방을 주시하던 사관생도들 중에는 후퇴할 수 있

는 기회를 놓친 이들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생도들이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학교장과 학교 지휘부가 

취한 소극적 조치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장 이준식 준장의 

행동 중 아쉬운 것은 사관생도들에 대한 대전 이동이 7월 5일에야 이뤄

진 점이다. 개전 당일에 생도들을 전선으로 투입한 것이나, 6월 27일 오

전에 생도대대를 불암산과 육사를 잇는 방어선에 배치한 것은 육군본부

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학교장의 권한은 제한되었

다. 하지만 서울이 함락된 이후 한강을 도하한 생도대대가 6월 28일 오

후부터 광장리 일대에서 한강방어선 전투에 참가하였고, 6월 30일부터 

피난민 검문검색 임무를 수행하도록 방치한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야 할 일이다. 당시는 서울이 적에게 점령되었으나, 6월 29일에 미 극동

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의 한강시찰이 이뤄진 이후라서 미군의 참전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우리 군 수뇌부의 일각에서는 시흥지구전

투사령부가 주도하는 한강방어선 작전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지연작전에 

대한 논의가 널리 공유되고 있었다.96) 더구나 7월 2일에는 채병덕 총참

모장이 해임되고 정일권 장군이 새롭게 총참모장에 임명되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육사 학교장과 지휘부는 한강

방어선 전투에 투입된 사관생도들을 하루라도 빨리 후방으로 철수시켜야 

했을 것이다. 

생도대대를 후방으로 이동시킬 가장 바람직한 시기는 한강방어선이 어느 

정도 안정된 6월 30일 오전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을 판단하고, 

이를 육군본부에 건의해야 하는 사람은 학교장이었다. 하지만 이준식 

준장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신 제3혼성사단을 지휘하면서 

생도대대를 사단의 일부로 운용하여 금곡리 전투에 투입하였다.97) 그리고 

95)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8쪽.

96) 육군사관학교,『30년사』,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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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투에서 많은 생도들이 희생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생도대대를 5일 

정도 빨리 후방으로 철수시켜서 국군방어선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이 생

겨났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다만, 훗날의 전투에서 유능한 초급장교로 

활용할 수 있는 아까운 인재들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에 투입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지울 수 없다. 

7.맺음말

6․25전쟁은 6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살아있는 기억이다. 전쟁을 기억

하는 많은 경험자들이 아직 우리 곁에 있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전쟁세대와 관련자들

이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제한된 소수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하는 사건

의 경우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기억으로 보기 힘들다. 아직까지 발굴되

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과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관생도 신분으로 전선에 투입되었던 육사 생도들의 참전에 대한 기

록은 19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소재였다. 만

약 당사자들이 소리 높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의 이

야기는 영원히 알려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혹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

더라면 쉽게 잊힐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1950년 여름에 사

관생도들이 전선에 투입되어 겪었던 10여일의 기록은 살아남았고, 이들

이 솔선수범하여 보여준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과 희생정신의 교훈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던 육사 생도들이 전투원으로 전선

에 투입된 것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 

97) 강성문 외,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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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사관생도를 특별하게 대우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1950년 

6월에 무방비로 당했을 때처럼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

며, 오늘의 사관생도와 장교 후보생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선에 

투입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사관생도들은 

6․25전쟁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조국 지키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선배들의 

참전 사례에서 군인정신과 사명감,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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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KoreaMilitaryAcademyCadets'Combat

ExperienceduringtheEarlyStageoftheKoreanWar

Na,Jong-nam

Korea Military Academy(KMA),opened in May 1946,was the major

institutionthateducatedleadersoftheROKArmyinitsearlydays.Atthe

veryfirstdayoftheKoreanWarinJune1950,however,ROKArmyChief

ofStafforderedtosendcadetswhowerestudyingatKMAtothefrontline

in ordertodelayNorth Korean troopsadvancetowardSeoul.With this

controversialdecision,some530cadetsweresenttothefrontlineasan

individualsoldier.Although they foughthard and were able to delay

enemy'sattackatseveralplacesevenincludingattheirowncampusat

Taerung,KMAcadetshadtoretreattothesouthoftheHanRiverwiththe

collapseofROK Armyin June28th.Andafteronemorebloodybattle

againstNorthKoreantroopsinearlyJuly,KMAcadetsmovedtoDaejeon

wherethemembersoftheseniorclasswerecommissioned.Whilefighting

againsttheenemyasanindividualsoldierformorethantendays,some

200cadetswerekilledandmissedinaction.

Thispaperalsointroducesaguerillaforcethatran bysomecadets.

RightaftertheTaerungBattleinJune28th,thirteencadetswhorefusedto

retreatdecidedtoform aguerillaforcearoundtheBul-am Mountainnear

theKMA,andresistedtotheenemyfuriouslyforalmostthreemonthsuntil

allmemberswerekilledinaction.

By analogizingKMA cadets'battlesduringthefirstten daysofthe

Korean War,this paperargues thatthis story should be a symbolic

foundation ofKMA'scurrenteducationalvalues.Thispapertriestofind

howthisrecentlyknownstorieshasbeenadoptedasapartofthe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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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oftheKoreanWar.Alsothispapersuggeststolearnsomeprecious

lessonsfrom thisunknowncase:whetherArmyChiefofStaff'sdecisionto

send KMA cadets to the frontline was inevitable or not; why the

SuperintendentofKMAwashesitatetomovecadetstoasaferplaceearly;

andsoon.And,finally,thispaperarguesthatthistragichistoryshould

notberepeatedinthefutureandweshouldprepareforthat.

KeyWords:KoreaMilitaryAcademy,ArmyCadets,KMACadets'Guerilla

Force,theBupung-riBattle,theTaerungBattle,theGumguk-ri

Battle






